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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전 생태계에 1,500억 원 규모의 
정책자금 공급

- 산업부, 「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」  지원기업 모집 공고 ( 2.10.~ 2.28.)
- 전년 대비 예산 500억원 증액 ⋯ 기업당 최대 110억원 저금리 융자 지원

  최근 AI발(發) 전력수요 증가,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

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,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

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*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. 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‘산업부’)는 원전 중소·중견기업의 시설투자, 운영

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,500억원 규모의「원전 생태계 금융지원

사업」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2.10일(월) 밝혔다.

 * 원전산업 매출(조원) : (‘21) 21.6 → (’22) 25.4 → (‘23) 32.1 (출처: 원자력산업실태조사)

 동 사업은 ’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,000억 원의 융자금이 성공적

으로 지원되었으며, ’25년에는 최근 신한울 3·4호기 건설 가속화, 해외 수주 

성과(이집트·루마니아 등)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

고려하여 정부 예산에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,500억원이 반영되었다.

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*을 통해 1~2%대 저금리**로 최대 110억 원

(시설자금 최대 100억원, 운전자금 최대 10억원)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

대출 기간은 최대 10년(시설자금 10년, 운전자금 2년)이다. 사업 참여를 희망

하는 기업은 2월 28일(금)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

제출하면 된다.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

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* IBK기업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은행

**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과 연동된 분기별 변동금리 (‘25.1분기 기준 1.7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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